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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21일                                           대통령 발언록

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기술 수준을 높이고 고급인력과 생산력 향상하는 것, 즉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이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입니다.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드릴 것 입

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떻게 해서 계속 1등 할 수 있는지 참 장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의 밑천입니다. 지금은 투자유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어

서 투자 유치할 때 큰소리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중에 말

씀 듣고 마지막에 당부하겠지만 정말 장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하나 걱정인 

것은 계속 우리가 우승을 독차지하면 대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없어지면 한국이 계속 유치하겠습니다. 그 걱정 말고는 없습니

다. 감사합니다.

 

(미용분야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대표(허지영)의 예를 들어) 미용이 옛날에

는 남의 머리 만져주는 것이었지만 요즘에는 예술영역으로 격상된 것 아닙

니까. 봉사와 예술이 원론적으로 차이가 없고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보람은 다를 것입니다. 영역을 뛰어넘는 과정이 필요합

니다. 창조적 봉사를 하다가 조직화해 기업을 한다든지 기술에서 예술로 

예술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개발하고 공부를 계속해야 합

니다. 기능인들이 길을 열도록 사회가 준비하고 받쳐줘야 합니다. 여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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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발전전략은 첫째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시장개혁, 경제제도 

개혁, 사회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 혁신을 해야 하고, 다음으로 동북

아시대 개막과 지방화입니다. 기술은 단순한 손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

니다. 발전되고 종합된 기술입니다. 이공계가 여러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자신감 갖도록 이공계를 공직에서 우대하고 행정기회를 높이도록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몇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중소기업

도 기술수준을 스스로 높이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합

니다.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대학연구시설과 기업이 현

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세제혜택과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존의 영역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있지만 이 사회 여건과 분위

기는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전망이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세울 것입니

다. 이공계를 나온 사람들이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

대한 돕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효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세상은 분명

히 변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제안하면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도 유수기업의 경영자 대부분은 이공계 출신입니다. 금융 법률서비스 회계 

컨설팅 등 다른 영역이 크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도 긴 기

간 동안 2차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지배해 나갈 것입니다. 5년 만에 완결할 

순 없지만 이 기간에 이공계가 훨씬 유리하게 가도록 제도개혁을 해놓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